
미래나노텍, 자동차용 반사지 확대
현대자동차 버스공제조합에 공급 … 부착 의무화 추세로 성장 기대

미래나노텍은 자동차용 후부반사지를 현대자동차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나노텍은 현대자동차의 7.5톤 이상 신규 화물트럭과 전국버스공제조합 16개 지부에도 자동차용 후부반

사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동차용 후부반사지는 대형 화물자동차 뒷면에 부착돼 야간운행 시 뒷차의 전조등 빛을 반사시켜 뒷차 운

전자가 화물차를 쉽게 인식하도록 도와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

미래나노텍은 자체기술로 개발한 마이크로프리즘형 구조의 반사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기존 비즈타입보다

반사 성능과 시인성, 내구성이 우수해 4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반사지 부착은 세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의무부착 규제가 강화

돼 반사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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